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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주유소 고유가 “책임공방”
주유소협회, 정유기업 공급가격 공개해야 … 거래형태별 공급가격 달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유소 판매가격을 실시간 공개하기로 한데 대해 주유소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유기업과 주유소간 고유가 책임 공방이 또 다시 시작됐다.

주유소협회가 2월1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수위의 판매가격 공개 방침은 고유가 책임

을 영세 소매업체인 주유소에 떠넘기려는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정유기업 공급 가격도 공개하라고 끌고 나온데 

따른 것이다.

정유기업과 주유소업계는 2007년 유가가 고공행진을 벌인데 따라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백마진과 정

유기업간 제품교환, 복수 폴 등의 문제를 들먹이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갈등을 빚었다.

2월12일 주유소협회는 정부가 과점상태인 공급자 단계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소매 단계인 

주유소에 대해서만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영업이익을 1조원 이상 거두는 정유기업은 가격을 실시간으로,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데 경영여건이 어

렵고 마진이 크지 않은 주유소만 가격을 공개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주유소협회의 주장이다.

주유소협회는 2006년 주유소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4%로 일반 소매업 10.6%보다 크게 낮은데다 판매량이 

평균(월 1000드럼) 수준인 주유소는 영업이익률이 1.4%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전체 주유소의 63%가 판매량이 

평균 이하라고 전했다.

주유소협회 함재덕 회장은 “채산성이 좋지 않은 주유소를 희생양으로 삼아 경쟁을 유도하려 해봤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고 지적하고 “인수위가 현실을 잘 모르고 내린 조치이며 <눈가리고 아웅>식의 허울 뿐인 고

유가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유소협회는 정부가 진정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원한다면 주유소에만 부담을 씌우지 말고 주유소 

상표표시제 고시를 폐지해 공급자간 경쟁을 적극 유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주유소 상표표시제로 인해 정유기업에 주유소가 예속되는 구조가 형성됐고 그 결과 정유기업들은 경쟁을 하

지 않아 기업간 공급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 주유소협회의 설명이다.

주유소협회 한 관계자는 “계약돼 있는 주유소는 반드시 자사 제품을 써야하는 것을 아는데 정유기업이 가격

을 낮추는 노력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정유기업들은 사후 종가방식 결재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서 가격 협상은 아예 하지 않고 석유제품

을 판매한 뒤 일주일쯤 지난 후에야 일방적으로 가격을 통보해준다고 주유소협회는 밝혔다.

또 2001년부터 복수상표를 게시할 수 있도록 여건이 달라졌는데도 정유기업들은 단수 상표표시제로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주유소들이 자유롭게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석유협회는 정유기업 거래 구조상 실거래 가격은 월 단위로 밖에 발표할 수 없으며 주간이나 일

간 단위로 공개한다면 종전처럼 잠정, 가상 가격을 알리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거래처별로 가격을 공개하라는데 거래형태에 따라서 공급 가격이 제각각인 것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어렵다고 맞받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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